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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가뭄 해소 위해 ‘급수’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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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심한 겨울철 즉시 물 공급으로 농민 시름 덜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남해군의 마늘 및 시금치 등 동계작물재배 농가

에 선제적인 급수지원으로 농민의 시름을 들어주고 있다. 



|

1의 2페이인쇄하기

2022-10-24http://www.namhae.tv/news/articlePrint.html?idxno=50948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남해군 지역은 작년 11월부터 2월 21일 현재까지 강우량이 

거의 없어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관내 동계작물이 고사위기에 처해져 한국농어촌

공사는 긴급히 이들 농가에 급수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남해군 내산지 등 49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강수량은 75.1%로 저조한 실정이나 남해군과 협력하여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남

해군 남해읍 등 8개면 44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에 큰 도움을 

주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배농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여 ‘맑은 물 공급 사업지

구’를 추진하는 등 타 작물 재배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가뭄극복과 함께 다가오는 본격 영농기에 대비한 농

업용수를 최대한 확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하는 등 농업인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사가 되겠다고 약속했

다.

이충열 기자 nhsm2020@hanmail.net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의 2페이인쇄하기

2022-10-24http://www.namhae.tv/news/articlePrint.html?idxno=50948


